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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그림》 
 

  

 

  

 

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3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박다솜 개인전 

 크랩 프레임과 테이블 위에 설치된 회화 작품 총 21점의 작업이 에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박다솜 작가의 작품은 주로 ‘상실’과 ‘변형’을 핵심 주제로 삼으며,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을 작업에 녹여낸다.  



  

 

○ 전시 개요 

전 시 제 목: 《매달린 그림》 

참 여 작 가: 박다솜 

일           정: 2025년 7월 9일(수)  – 7월 26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 w w .a-lounge.kr  

 *Press Inquir 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http://www.a-lounge.kr/
mailto:hye@a-lounge.kr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박다솜 (b.1989) 

박다솜 (b. 1989)은 종이, 캔버스와 같이 회화의 지지대가 되는 매체의 변형과 그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깊이 탐구하는 작업을 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상실'과 '변형'을 핵심 주제로 삼으며,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을 작업에 녹여낸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매체의 불안정성과, 이를 애틋하게 

받아들이는 작가의 시선은 회화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확장 가능성과 같은 탐구로 이어진다. 2018 년부터 '몸'을 

그리는 데 집중하였으며, 2019 년에는 파괴적인 변형을 시도하였고, 여러번 해체된 몸들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작품으로 풀어내었다. 회화라는 매체가 가진 잠재적인 취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삼아, 

계속해서 변형과 재구성의 과정을 실험한다.  

박다솜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플레이스 막 2, 서울(2024); 

갤러리 2, 서울(2023); 금호미술관, 서울(2022)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지금의 화면», 금호미술관, 

서울(2024); «세 개의 구멍», 에브리아트, 서울(2023); «Random Pages», 갤러리 SP, 서울(2022); «없는 

풍경», 성북예술창작터, 서울(2018)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 크랩 프레임(Crab Frame)이란 작품 설치 모양과 방식이 게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한 작가가 직접 붙인 

명칭이다. 린넨 천의 뒷면에 알루미늄 왁구와 강선(wire)을 부착하여 작품을 고정하며, 이를 통해 천의 늘어짐과 

텐션을 조절한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형적인 프레임 제작 방식은 재료의 성질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 

사이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다. 작가는 천의 물성에 따라 자연스레 만들어진 주름, 

늘어짐, 당김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 전시 서문 

배은아 독립 큐레이터 

 

매달린 그림, 회화 사건 

 

 

 

침묵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입은  

하릴없이 벌어져 있었다. 말에서 자유로워진 턱은  

버려진 그네처럼 흔들거렸다. 

 

- <무더위>, 올가 토카르추크1 

 

 

회화의 신체성을 연구해 온 박다솜 작가의 개인전 《매달린 그림》은 감각의 연대로서 캔버스의 표면과 몸의 접

촉지점으로서 피부를 포갠다. 덧댄다. 벗긴다. 단단하게 고정된 프레임 대신, 강선으로 잡아당겨 긴장된 캔버스

의 모서리, 그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민감한 표면 위에 신체와 회화의 경계는 느슨해 진다. 그의 회화는 무게에 순

응하고, 환경의 간섭에 반응하며,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무너지며 항복한다. 그리고 캔버스 표면 위로 출몰하는 

신체의 잔해를 연대의 언어로 삼는다. 천의 말림, 테이프의 이탈, 무게로 처지는 움직임까지—이 모든 사건들은 

회화의 일부이자, 신체의 일부로 연결된다.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장마가 오면 함께 찾아오는 ‘이번에도…’라는 걱정과 

‘이번에는…’이라는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오래전 한 배관공은 물이 지나온 길을 찾아 누수를 

막으려면 소설 한 권은 써야 한다고 했다. 박다솜은 매일 아침, 벽에 붙여놓고 간 캔버스가 간밤에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떨어졌네…’ 혹은 ‘붙어있구나…’와 같은 안타까움과 안도감 사이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작가에게 캔버스는 떨어졌다면 떨어진 대로, 붙어 있다면 붙어 있는 대로, 저마다의 흔적과 형태로 

계속된다. 땅에 떨어져 구겨진 주름을 따라 물감이 흐르고, 팽팽하게 당겨진 모서리를 타고 선이 자라난다. 

그리는 행위와 그려지는 흔적의 반복 속에서 캔버스는 자유로운 순수 사건(I’événement pur)이 되고, 그 

감각의 접촉지점은 비시간으로 남겨진다. 2 어제의 자국은 점점 퍼지고, 흔적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구멍은 차츰 

 
1 『낮의 집, 밤의 집』, 올가 토카르추크 지음, 이옥진 옮김, 2020, 민음사, p. 278 

2 생동하는 물질에서 제인 베넷은 질 들뢰즈의 짧은 에세이 <내재성: 하나의 생명>을 소개하며, 하나의 생명은 “발생한 것의 주체성과 객체성

으로부터 (…) 자유로운 순수 사건”이기 때문에, 찰나적으로만 가시적이라고 한다. 그에게 생명은 전기적이고 형태적인 시간의 다양한 순간



  

 

매워져, 그 겹침 사이로 스멀스멀 신체의 잔상들이 출현한다. 

 

박다솜은 물질이 거스를 수 없는—캔버스를 당기는 중력, 물감을 적시는 습기, 혹은 색을 바래는 대기와 같이—물

리적 힘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변화 앞에 처한 회화의 일상과 취약성을 보듬는다. 그에게 캔버스는 옷이나 이

불, 혹은 장판과 같은, 마치 장(sheet)을 접고 구기고 자르듯이3 질료의 처지에 순응하는 새로운 생명이다. 번짐

은 그려짐의 실패가 아니고, 휨은 직선의 후퇴가 아니다. 물질이 반응하는 그대로 생동의 과정을 방법론으로 취하

는 박다솜의 회화는 제인 베넷이 말한 ‘생동하는 물질’과 떠올리게 한다. 그에게 회화의 표면은 살아 있으며, 그것

은 단지 이미지를 담는 수단이 아니라, 감각을 전달하는 피부와 같은 접촉의 장치가 된다. 더 나아가 작가는 회화

가 처한 취약함과 자신(인간)이 처한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물질을 통해 혹은 물질과 함께 애틋한 연대를 맺는다. 

캔버스라는 물질을 당연하게 걸지 못하고 그것이 그려질 당시의 물리적 상태와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매달아 

놓는 작가의 몸은 캔버스의 고통을 고스란히 흡수한다. 납작하게 접혀 눌린 몸을 펴고, 펼쳐진 피부로 솟아나는 

힘줄과 충만하고 생동하는 내장에 도달하기 위해 더 깊고 날카로운 선을 도려내는 그의 물감은 고통의 진동, 소실, 

신음, 기다림, 모호함 그 자체가 된다.  

 

고통은 무엇을 ‘향한’ 것이거나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고통은 홀로 존재한다. 4 고통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거

나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에 언어로 표현되기도 어렵다. 오히려 고통을 삼키며 신음하는 입을 통해, 

부르르 떨리는 손가락의 건들거림에서, 툭 튀어나온 뼈마디와 검게 그을린 멍자국에서 고통을 본다, 느낀다. 함

께 한다. 어쩌면 고통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오해인지도 모른다. 고통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

고5’ 확장 시킨다. 카프카의 『변신』 속 표피가 단순한 ‘갑각’인 아닌, 자아의 흔적과 새로운 자아 사이를 오가는 

숨은 잔여-자아의 쾌락과 불안을 표면 위로 밀어 올리듯, 박다솜은 캔버스를 ‘인간의 몸’으로 대하며 그 안에 움추

린 자신의 일상과 취약함을 끌어 올린다. 전통적인 회화를 고수하며 단단하게 고정된 틀 위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

니라, 연약하고 예민한 표면 위로 자신을 밀어붙일 때, 캔버스는 작가의 몸과 함께 외형과 내면 사이를 잇는 경계

가 된다.   

 

박다솜은 ‘5층집’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무더위 속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옥상을 향해 열린 창문 앞으로 

잔잔한 찻잔과 와인잔, 그리고 흰 냅킨들이 놓여있다. 한쪽 구석에는 친구가 선물했다는 모빌이 가늘게 매달려 있

다. 언뜻 평온한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의 ‘5층집’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회화가 머금고 있는 고통의 본질이 

 

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비시간에 거주한다. 『생동하는 물질』, 제인 베넷 지음, 문성재 옮김, 2020, 현실문화, p. 147 

3 작가노트 

4 『고통받는 몸』, 일레인 스캐리 지음, 메이 옮김, 2018, 오월의 봄, p. 262 

5 『언다잉』, 앤 보이어 지음, 양미래 옮김, 2021, 플레이타임, 리시올 출판사, p. 235 



  

 

내가 무심결에 떠올렸던 사회적 연대로서 고통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고통은 공간에서 발견하는 사물이 아닌, 사

물의 공간 속에서 작동하는 강도, 속도, 물질의 떨림과 같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

해 뜨거워지는 무더위 속에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가능할지 조차 의심스러운 오늘, 지구라는 여기를 살면서 생명

이란, 지복(더 없는 행복, 至福) 이라기보다는 공포로서 경험되고, 잠재적인 것의 충만함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의

미 없는 공백으로도 경험6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고통을 연대한다는 것은 행복을 종용하는 것 보다 오

히려 덜 해롭고 덜 폭력적이다. 고통은 이제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생성과 접촉의 가능성을 품은 채, 조

용히 숨 쉬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6 『생동하는 물질』, 제인 베넷 지음, 문성재 옮김, 2020, 현실문화, p.148 



  

 

○ 대표 작품 

 

 

 

구경꾼들 Spectators 

2025 

Acrylic and oil on linen 

123.7 × 170.3 cm (Crab Frame) 

 
 

 

 

악몽을 꾸고 있는 그림 The Painting Dreaming a Nightmare 

2025 

Acrylic and oil on linen 

119.2 × 169.5 cm (Crab Frame) 

 
 

 

 

밤 샷 Night Shot 

2025 

Acrylic and oil on linen 

54.6 × 49.5 cm (Crab Frame) 

 

 

 

 

여덟 개 손가락 Eight Fingers 

2025 

Acrylic and oil on linen 

51.7 × 45.7 cm (Crab Frame) 

 

 

  



  

 

○ 전시 전경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  Seoul 


